
금융위원회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. 5. 30.(화)

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
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, 

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- 아시아경제 5월 3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 

□ 아시아경제는 5.30일「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현행유지 가닥…윤곽 드러난  

회계개혁 개선안」제하 기사에서 “금융당국이 6월말 ‘완화’에 초점을 

둔 개선안을 발표한다”고 하면서, “주기적 지정제는 현행 그대로   

유지하고 직권지정 사유는 줄이고,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대상 연결 

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유예한다” 고 보도하였습니다. 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의 개선 필요성, 개선 여부, 개선방안 등을   

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입니다. 

□ 정부안은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, 회계학회 공청회(2.10.)에서 제기된 

의견,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 

거쳐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인 만큼 보도에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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